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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하느님의 자비” 
	“사순 제 4주일” 
	2009년3월22일

	복음 묵상; 
	[요한 3,14-21]
	[2역대 36,14-16,19-23]
	[에페 2,4-10]

	옛날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항해할 때면 어김없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북극성이다. 밤하늘에 또렷하게 빛나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로를 바로잡았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 위치가 변하지만 오직 북극성만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최신 전자 장비를 갖춘 오늘날의 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 갈 수 있지만, 일 년에 한 번씩은 필히 북극성에 맞추어 전자 장비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 해 놓는다. 그래야 바른 방향을 향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항로, 신앙 항로에도 뚜렷한 목표, 분명한 방향이 없다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은 필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북극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에서 부딪힐 위험스러운 암초를 피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닿을 수 있으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뱀의 독침에서 해를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뱀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불신의 뱀, 탐욕의 뱀, 욕망의 뱀, 시기와 질투의 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똬리를 튼 채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가? 그 뱀들은 우리를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럴수록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멸망에서 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항로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주는 신앙의 상징이다. 세상의 모든 빛이 힘을 잃어가고 온갖 진리가 퇴색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빛과 진리는 불변하는 신앙인 것이다. 일 년 동안 갖가지 유혹과 나약함으로 방향을 잃은 신앙의 나침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북극성에 맞추고 다시 신앙의 항해를 시작하자. 부활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라는 어둠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에 고정하고 그 빛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안전한 육지에 닿을 것이다. (춘천 고병연 신부님 강론에서)


        ◈ 성령운동의 목적 

성령쇄신운동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롭고  충만된 생활로 발전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생활에 대한 쇄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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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 말씀.

 
†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맞잡은 손을 놓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 나에게로 오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항상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까이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를 멀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면서 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말로써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한마디보다 그 어떤 말보다도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가슴 속에서 단 한마디 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내뱉는 그런 이해하는 말들보다도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진실한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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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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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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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외롭고 답답 한 까닭은♡        (좋은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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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우리에게 몇몇 사람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가슴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와 명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큰 가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몇몇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그 크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혼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크고 따뜻한 가슴 가슴속의 측은지심으로 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슴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죽어버리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신세가 됩니다.

가슴이 죽은 사람은 자기 몸을 컨트롤 할 수 없고

자기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감정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줄 알며 당당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코린 16,14).”
.
